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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은 가치 중심적인 면이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보편적인 

가치를 주도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편적인 

가치(universal values)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 서양 국가들은 20 세기 이후로 절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시아의 경우 가치 중심 외교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슈에 따라 

다른 주장을 유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인신매매와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 서양국가들과 협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양국가들이 

동양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입장을 

유지해 왔던 점은 사실이다. 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정책 자체가 기본 국가이익과 맞지 

않기에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가치 중심 외교정책은 국가의 기본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아시아의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가지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국제체제와 다자협상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미국의 정치체제 내에서도 의회나 주정부를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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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 

중심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